
 

 

 

  

면회 교류는 자녀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에서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바꾸고 자녀를 위해

서로 힘을 보태 협력합시다. 자녀에게는 양쪽 모두가

소중한 부모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면회 교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도 자녀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유연한

태도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766 조가 개정되어 면회 교류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해야 한다고 명기되었습니다.(2012년 4월 1일 시행) 

'1. 부모가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감호를 해야 할 사람,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의

면회 및 그 밖의 교류, 자녀의 감호에 필요한 비용 분담 및 기타 자녀 감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그 협의를 통해 정한다. 그 경우에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동 항의 사항을

정한다.' 

부부가 떨어져 살게 된 후에도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을 '면회

교류'라고 합니다. 

면회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안내서는 면회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결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가정법원 

면회 교류 안내서
- 충실한 부모자녀 교류를 계속하기 위하여 -



 

자녀와 떨어져 살고 계신 분에게 
면회 교류의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은 자녀의 몸 상태, 

생활 페이스, 스케줄에 맞추어 정합시다.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학교, 과외활동, 학원 등의

스케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녀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날짜와

시간, 장소, 내용 등을 정해서 자녀가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미리 정해 놓은 면회 교류 약속사항은 꼭 지킵시다. 

사전에 정해 놓은 면회 교류 약속사항은 꼭 지킵시다. 

특히 면회 교류를 마치는 시간과 자녀를 인도하는 장소 등을 상대방과 상담하지

않고 바꾸지 맙시다. 

또, 급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바로 연락을 합시다. 

자녀와 
만나기 

전에 
자녀와 
만날 

때 자녀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시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부모의 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으면 자녀의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학교 행사, 최근의 기분

좋은 뉴스 등, 자녀가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화제를 만들고

당신은 잘 들어주도록 합시다. 

 

고가의 선물이나 지나친 서비스는 삼갑시다. 

고가의 선물 등으로 자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금전이 정말로 필요할 때는 부모 간에 서로

논의합시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상담하지 않고 자녀와 약속하지

않도록 합시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상담하지 않고 자녀와 '여행 가서 자고

오자'는 등의 약속을 하면 자녀에게 꺼림직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자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부모 간의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간의 대화로 정하고, 자녀가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신 분에게 
자녀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합시다. 

자녀의 건강 상태나 학교의 행사 예정, 노력하고 있는

것이나 그 성과 등은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에게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알려주도록 합시다. 그러한

것을 알려줌으로써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도 자녀에게 잘

대응할 수 있고 원활한 면회 교류로 이어집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과거의 부부 다툼이나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자녀에게 말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녀가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합시다. 

자녀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는 그 이유를  

잘 들어 봅시다. 

만약 자녀가 면회 교류에 나갈 생각이 없거나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

그때까지의 상호 면회 교류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봅시다. 

또, 자녀가 말한 이유를 핑계로 면회 교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새로운 다툼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럴 때는 부모 간에 냉정하게 대화를 합시다. 

자녀가 면회 교류에 나갈 때는 웃는 얼굴로

보냅시다. 

자녀는 부모의 기분이나 표정에 민감합니다. 당신의

사소한 말이나 표정, 동작으로 인해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와 만나는 것을 꺼림직하게 느끼거나 좋지 않은

행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면회 교류를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교류에 
나가기 
전에 

자녀가 돌아오면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맞아 줍시다. 

자녀는 당신의 눈치를 보고 무거운 기분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맞아줍시다. 

또, 면회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너무 꼬치꼬치 캐묻지

않도록 합시다. 자녀가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자녀는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돌아
오면 


